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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위원>

1-1. 고속철도, 일반 및 광역철도 등 국내철도관제 

업무는 코레일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국가철도공단 철도발전TF 이창규 팀장, 042-607-4911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권한의 위탁)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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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위원>

1-2. 현재 운영중인 구로관제센터가 용량초과 상태

라서 오송에 제2관제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철도관제업무를 계속 코레일이 위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국가철도공단 철도발전TF 이창규 팀장, 042-607-4911

□ 철도교통관제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행

통제, 사고복구 지시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ㅇ 관제권은 운영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복수의 철도운영사가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운영사의 관제 수행은 관제의 독립성·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철도운영사(6개사) : 철도공사, SR(수서고속선), 서울교통공사(진접선), 

공항철도(인천공항철도), 네오트랜스(신분당선), SG레일(GT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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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03호)

제5조(관제업무의 독립성 확보 등)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관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관제운영조직에 명시된 인원(철도

운영자등에게 알려진)에 의하여 수행할 것

    2.  관제업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제업무 수행에 있어서 

선로사용자 간에 차별을 두지 말 것

    3. 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현상태, 예측정보는 선로사용자, 

철도운영자등에게 공정하게 제공할 것

    4. 철도운영자등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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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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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위원>

1-1. 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낙찰업체를 선정

하고 있는지?

국가철도공단 건축설계처 유승현 처장, 042-607-3951

□ 철도건축 설계공모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설계업체 선정은 설계작품을 평가하여 당선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심사위원 선정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POOL에서 

업체와 감사실 입회하에 추첨하며,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건축설계공모 개요 >

 ㅇ (관련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ㅇ (공모대상) 추정설계비가 1.0억 이상 설계건

 ㅇ (심사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 된 심사위원회(외부위원8명)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 POOL은 대학교수, 공공기관 직원 등 건축분야 전문가 58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 명단, 작품별 심사결과 등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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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위원>

1-2.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계속적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국가철도공단 건축설계처 유승현 처장, 042-607-3951

□ 철도건축 설계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철도건축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노하우를 갖춘 일부 업체의 낙찰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ㅇ 철도건축 설계공모 시장규모(LH와 비교시 약4.6%수준)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  분 LH공사 철도공단 비고

연평균 설계공모 규모  약 2100억원  약 97억원 (공단) 최근 5년 실적
(LH) 최근 3년 실적*

    * 언론보도 자료 참고

   【참고】공공건축설계 시장규모는 연간 1.46조원(’19년 기준) 규모임

    * 근거 : 건축공간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2021)  

 

 ㅇ 철도건축은 건축, 토목, 궤도, 시스템, 차량분야 등 철도건설의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2년간 설계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36개사(중복참여  미고려시 

57개)이며, 2회 이상 낙찰 실적*이 있는 참여 업체는 7개사, 신규 

참여 업체는 29개사입니다.

     * (최근 5년 기준) 근정, 혜원, 토마스, 한국, 서한, 디플랜, 윤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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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021~2022년 설계계약 현황] *위원실 제시자료 근거 

순번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액 참여
업체수

공모심사
시기

1사
1공구

- ´21.03.31.
과천지식정보타운역사 
신축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932,580,000 2 ´20.11.10. -

- ´21.03.15.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지하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16,200,000 2 ´20.01.08. ○

1 ´21.03.15.
KR철도어린이집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개량사업

㈜토마스건축사사무소(70%)
이름건축사사무소(30%)

215,793,000 7 ´21.01.03. -

2 ´21.03.16.
춘천~속초 철도건설 
인제역사 신축 기본설계

윤아인 건축사사무소(76.22%)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23.78%) 329,208,000 2 ´21.01.06. ○

3 ´21.03.16.
춘천~속초 철도건설 
백담역사 신축 기본설계

㈜토마스건축사사무소(70%)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23.78%) 308,209,000 3 ´21.01.06. ○

4 ´21.03.16.
춘천~속초 철도건설 
화천역사 신축 기본설계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33,069,000 2 ´21.01.06. ○

5 ´21.03.17.
춘천~속초 철도건설 
양구역사 신축 기본설계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424,941,000 3 ´21.01.06. ○

6 ´21.03.18.
춘천~속초 철도건설 
속초역사 신축 기본설계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620,411,000 2 ´21.01.06. ○

7 ´21.03.12.
충청권광역 도마외 1개 
역사 신축 기본 및 실시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901,450,000 2 ´21.01.27. ○

8 ´21.03.12.
충청권광역 오정외 1개 
역사 신축 기본 및 실시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1,003,310,000 2 ´21.01.06. ○

9 ´21.03.12.
충청권광역 용두외 1개 
역사 신축 기본 및 실시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896,940,000 2 ´21.01.06. ○

10 ´21.04.21.
호남고속철도2단계 
무안공항변전소외 4동 
신축설계

에스와이에이건축사사무소(51%)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49%)

646,400,000 4 ´21.01.06. ○

11 ´21.06.22.
경원선 회정역사 신축 
설계

㈜토마스건축사사무소(60%)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40%) 

1,484,570,000 3 ´21.04.27. ○

12 ´21.07.23. KR기록관 신축 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1,365,056,000 5 ´21.04.27. ○

13 ´21.07.13.

호남고속철도 익산역 
홈지붕 연장설치 및 
호남선 연산역 등 
21개소 홈대합실 설치 
실시설계 *시설개량사업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240,000,000 1 ´21.07.13. -

14 ´22.02.22.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청사 신축 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1,957,318,000 2 ´21.11.03. ○

15 ´22.03.25.
강릉~제진 철도건설 
강릉(지하)역사 신축 
기본설계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662,673,000 2 ´21.11.03. ○

16 ´22.03.22.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외 2개역사 
증축설계 용역 
*시설개량사업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1,622,137,000 2 ´21.12.02. -

17 ´22.05.17.

옥천변전소 및 민둥산 
도계 신호주재 외 
31개소 시설개량 
신축설계 용역 
*시설개량사업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2,016,520,000 2 ´22.02.24. ○

18 ´22.05.04.
강릉~제진 철도건설 
양양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506,000,000 2 ´22.03.17. ○

19 ´22.05.04.
강릉~제진 철도건설 
간성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524,370,000 2 ´22.03.17. ○

20 ´22.05.04.
강릉~제진 철도건설 
주문진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

건축사사무소 페이퍼스토리(82.64%)
제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17.36%) 368,390,000 3 ´22.03.17. ○

21 ´22.07.14.

수서평택고속선 동탄역 
KR 스타트업라운지 
신축실시설계 
*시설개량사업

건축사사무소 유피이엠 16,200,000 1 ´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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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위원>

1-3. 올해 8건의 설계공모 중에서 근정, 혜원까치가 

6건을 가져갔는데, 공단이 말한 개선효과로 나타난다 

한 것이 이들 회사가 낙찰율 100%가 아닌 75%가 

되는 것이 그 효과인지?

국가철도공단 건축설계처 유승현 처장, 042-607-3951

□ 금년 9월까지 시행한 설계공모(5건) 중 해당업체 실적은 2건

이며, 잔여 설계공모(11건) 시행 시 추가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신규업체 낙찰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자료 참조)

□ 국가철도공단은 설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으로(’22년 10월 말 완료 예정) 설계업체 참여가 

확대·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ㅇ 설계사 참여 확대 계획(안)

구  분 ’21년 기시행 ’22년 10월이후 적용예정

1사 1공구 대상 건설사업 위주 건설사업 + 시설개량사업 통합

신진건축사 응모자격 철도실적이 없는 45세 이하 건축사 철도실적 무관 45세 이하 건축사

설계성과물 제출목록 도판3, 설계서1식, 설계도면1식 등 도판1, 설계서 + 설계도면 통합 1식

신규업체 정보공유 비정기 간담회 정기간담회, 낙찰사례 공유

 * ’22년 잔여 공모 시행건수 11건(남부내륙철도 5건, 제2관제센터 1건, 여주~원주 1건, 

춘천~속초 2건, 강릉~제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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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021~2022년 설계계약 현황] *위원실 제시자료 근거 

순번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액 참여
업체수

공모심사
시기

1사
1공구

- ´21.03.31.
과천지식정보타운역사 
신축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932,580,000 2 ´20.11.10. -

- ´21.03.15.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지하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16,200,000 2 ´20.01.08. ○

1 ´21.03.15.
KR철도어린이집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개량사업

㈜토마스건축사사무소(70%)
이름건축사사무소(30%)

215,793,000 7 ´21.01.03. -

2 ´21.03.16.
춘천~속초 철도건설 
인제역사 신축 기본설계

윤아인 건축사사무소(76.22%)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23.78%) 329,208,000 2 ´21.01.06. ○

3 ´21.03.16.
춘천~속초 철도건설 
백담역사 신축 기본설계

㈜토마스건축사사무소(70%)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23.78%) 308,209,000 3 ´21.01.06. ○

4 ´21.03.16.
춘천~속초 철도건설 
화천역사 신축 기본설계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33,069,000 2 ´21.01.06. ○

5 ´21.03.17.
춘천~속초 철도건설 
양구역사 신축 기본설계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424,941,000 3 ´21.01.06. ○

6 ´21.03.18.
춘천~속초 철도건설 
속초역사 신축 기본설계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620,411,000 2 ´21.01.06. ○

7 ´21.03.12.
충청권광역 도마외 1개 
역사 신축 기본 및 실시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901,450,000 2 ´21.01.27. ○

8 ´21.03.12.
충청권광역 오정외 1개 
역사 신축 기본 및 실시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1,003,310,000 2 ´21.01.06. ○

9 ´21.03.12.
충청권광역 용두외 1개 
역사 신축 기본 및 실시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896,940,000 2 ´21.01.06. ○

10 ´21.04.21.
호남고속철도2단계 
무안공항변전소외 4동 
신축설계

에스와이에이건축사사무소(51%)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49%)

646,400,000 4 ´21.01.06. ○

11 ´21.06.22.
경원선 회정역사 신축 
설계

㈜토마스건축사사무소(60%)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40%) 1,484,570,000 3 ´21.04.27. ○

12 ´21.07.23. KR기록관 신축 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1,365,056,000 5 ´21.04.27. ○

13 ´21.07.13.

호남고속철도 익산역 
홈지붕 연장설치 및 
호남선 연산역 등 
21개소 홈대합실 설치 
실시설계 *시설개량사업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240,000,000 1 ´21.07.13. -

14 ´22.02.22.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청사 신축 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1,957,318,000 2 ´21.11.03. ○

15 ´22.03.25.
강릉~제진 철도건설 
강릉(지하)역사 신축 
기본설계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662,673,000 2 ´21.11.03. ○

16 ´22.03.22.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외 2개역사 
증축설계 용역 
*시설개량사업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1,622,137,000 2 ´21.12.02. -

17 ´22.05.17.

옥천변전소 및 민둥산 
도계 신호주재 외 
31개소 시설개량 
신축설계 용역 
*시설개량사업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2,016,520,000 2 ´22.02.24. ○

18 ´22.05.04.
강릉~제진 철도건설 
양양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506,000,000 2 ´22.03.17. ○

19 ´22.05.04.
강릉~제진 철도건설 
간성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524,370,000 2 ´22.03.17. ○

20 ´22.05.04.
강릉~제진 철도건설 
주문진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

건축사사무소 페이퍼스토리(82.64%)
제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17.36%)

368,390,000 3 ´22.03.17. ○

21 ´22.07.14.

수서평택고속선 동탄역 
KR 스타트업라운지 
신축실시설계 
*시설개량사업

건축사사무소 유피이엠 16,200,000 1 ´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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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위원>

1-4.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와 나눠 먹기하는 불공정 

경쟁, 불법담합에 대한 공단의 책임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나 공정위에 담합협의에 대해 고발을 

공단이 청구할 사안이 아닌지?

국가철도공단 건축설계처 유승현 처장, 042-607-3951

□ 철도건축 설계공모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신규설계사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ㅇ 설계사 참여 확대 계획(안)

구  분 ’21년 기시행 ’22년 10월 이후 적용예정

1사 1공구 대상 건설사업 위주 건설사업 + 시설개량사업 통합

신진건축사 응모자격 철도실적이 없는 45세 이하 건축사 철도실적 무관 45세 이하 건축사

설계성과물 제출목록 도판3, 설계서1식, 설계도면1식 등 도판1, 설계서 + 설계도면 통합 1식

신규업체 정보공유 비정기 간담회 정기간담회, 낙찰사례 공유

 * ’22년 잔여 공모 시행건수 11건(남부내륙철도 5건, 제2관제센터 1건, 여주~원주 1건, 

춘천~속초 2건, 강릉~제진 2건)

  ㅇ ’22년 설계사 간담회 개최 실적(3회)

    - 전체 설계사 소통 간담회(6월)

    - 신진건축사 소통 간담회(8월)

    - 장기 미참여 설계사 소통 간담회(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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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위원>

2-1. 일반철도건설의 예산 집행 5% 미만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있으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철도공단 건설계획처 민병균 처장, 042-607-3871

□ 일반철도건설 실집행 5% 미만 사업은 총 11개로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중으로 인한 설계 미착수, 타당성 재검토(기획재정부)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 이 중 ‘익산~대야 복선전철’은 ‘20.12월 개통 이후 현재 잔여 

용지매입 중이며, 준공 잔액 발생으로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일반철도건설 실집행 저조 사업 현황】
(백만원, %)

사 업 명
추진

단계

‘22년
미집행 사유예산

현액
집행실적
(9월말) 집행률

익산~대야 개통완료 5,120 222 4.3 준공 잔액(44억원 반납예정) 발생

월곶~판교 설계 247,020 10,670 4.3 설계결과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설계결과 재검토 예정

천안~청주공항 설계 30,983 42 0.1 타당성 재조사 시행(‘22.6완료)에 따라 설계 중지

인덕원~동탄 설계 173,780 3,431 2.0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2.6)에 따라 기타공구 미착수

여주~원주 설계 36,623 433 1.2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낙찰자 선정 후 예산 집행 계획

구로차량기지이전 기본계획 1,000 0 0.0 타당성 재조사 시행 중(‘21.11~)

수서~광주 기본계획 32,000 0 0.0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22.2~)

대구산업선 설계 61,200 10 0.0 기본계획 고시(‘22.3) 후 설계 발주 중(’22.11 착수예정)

석문산단 설계 28,600 0 0.0 기본계획 고시(‘22.4) 후 설계 발주 중(’22.11 착수예정)

충북선고속화 기본계획 44,400 0 0.0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22.2~)

광주송정~순천 기본계획 85,380 0 0.0 설계 적정성 재검토 중(‘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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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위원>

2-2. 예산 집행 저조 사업 중, ‘익산~대야 복선전철’의 

경우 51억만 있으면 완성될 사업임에도 이 예산

조차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국가철도공단 건설계획처 민병균 처장, 042-607-3871

□ ’익산~대야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현액 51억원 중 준공까지 

필요한 소요 금액은 용지비 7억원이며, 잔여 44억원은 준공 

잔액으로 ’22년말 사업비 반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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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위원>

2-3. 본 사업은 새만금 내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군산항까지 운송될 화물의 철로운송을 

가능케 할 수 있는데, 이를 억압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새만금 관련 정부의 압력이 있어서인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공단은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바람

국가철도공단 건설계획처 민병균 처장, 042-607-3871

□ ‘익산~대야 복선전철’은 ‘20.12월 개통 후 현재 정상 운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잔여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최종 준공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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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8. 전라북도 철도 패싱

 ①, 전북은 철도 등 인프라 차별을 오랫동안 받아 교통시설이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익산~천안아산 직선화, 국가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 철도사업 들을 제4차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반영할 용

의가 있는지?

 ②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효과를 감안한 철도 소외지역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변

 ① 차기 철도망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효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고려하여 전라북도 사업 등의 신규사업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②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철도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ㅇ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

습니다.

   * 현재 예타 종합평가(AHP) 시 수도권 평가 비중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평가 비중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작성자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서기관 나정재 (☎ 044-201-3944)

작성자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시설사무관 김상수(☎ 044-20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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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홍 철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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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위원>

1-1. 달빛내륙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 김현성 처장, 042-607-3901

□ ‘21.7월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후 

’21.12월 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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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 사업개요

 

<노선약도>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광주송정~서대구간 198.8km 단선전철 신설

 ㅇ 총사업비 : 4조 5,158억원 (제4차 국가철도망 기준)

 ㅇ 사업목적 : 철도소외 지역에 고속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영호남 

상생발전 기틀 마련 

□ 추진경위

 ㅇ ‘06. 3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대상 반영

 ㅇ ‘11.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대상 반영

 ㅇ ‘16. 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

 ㅇ ’20. 6 :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B/C 0.503, 국토교통부)

 ㅇ ’21. 7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ㅇ ’21.12 :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철도공단)



- 23 -

<민홍철 위원>

1-2. 남부내륙철도와 환승역으로 해인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음. 철도공단은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해인사역

에서 남부내륙철도와 환승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지?

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 김현성 처장, 042-607-3901

□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환승할 수 있도록 해인사역 

경유(안)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사업타당성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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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위원>

2.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기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가철도공단 자산개발처 정현숙 처장, 042-607-4221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내륙철도가 영남 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도건설 

초기단계부터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의 도시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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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4. 철도시설 유지보수‧관제,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

 ① 관제 이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 모두 알고 있는지? 코레일이 

관제를 담당하는 현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철도산업 

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관제가 수행될 수 있는 대안 고민 필요

 ② 코레일이 이해관계도 없는 수도권고속철도, GTX 등 노선을 계속 

유지보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유지보수를 코레일만 수행하게 

하는 정책상의 이유가 있는지? 유지보수 합리화 방안에 대한 방안을 

종감 전까지 결과를 보고할 것

답    변

 

 ① 관제 이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알고있으며, 최근 발생한 SRT 

탈선 사고 등에서 관제 대응 미흡 등 철도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ㅇ 사고 재발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현재의 안전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심층진단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철도구조개혁 당시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코레일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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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현재의 철도산업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유지보수 수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안전 강화 측면에서 현재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작성자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기술서기관 강연근 (☎ 044-201-4612)

작성자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공업사무관 성승원 (☎ 044-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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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혁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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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위원>

1. 경부고속철도, 특히 2단계 구간의 노후화된 신호

설비의 개량작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국가철도공단 시스템개량처 한창우 처장, 042-607-3801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신호설비는 ‘27년까지 전면 개량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으로, 안전과 밀접한 현장설비는 우선 개량되

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 (설계현황) 동대구~신경주(`22.7.6.~`23.6.30.), 신경주~부산(`22.7.6.~`23.6.30.) 

 ㅇ 단종된 경부고속2단계 열차제어시스템(ATC)*, 전자연동장치*는 

’27년까지 한국형 신호시스템으로 개량 계획입니다.

    * ATC(Automatic Train Control) : 열차의 운행과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 

    * 전자연동장치 : 신호기 등 현장 신호설비의 동작을 연동시키는 컴퓨터 장치

 ㅇ ‘22년까지 경부고속1단계 현장 신호설비 개량을 시행했고, 

’23년부터 2단계 구간 현장설비* 개량을 추진 예정입니다.

    *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신호 전원장치, 각종 안전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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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6. 5호선 김포연장 관련

① 최근 김포시가 지자체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대광위원장이 협의 사항을 보고 받았는지? 어느 지자체

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② 지자체 협의 마무리 후 현재 진행중인 용역이 끝나면 예타 등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착공과 개통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는지? 

답    변

① 김포시 주관으로 지자체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량지기, 건폐장 이전 관련하여 관계기관(경기, 서울, 강서구 등) 간 협의 추진 중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대광위)도 관련 지자체와 면담 등을 통해 5호선 

연장 방안 관련 지자체 간 합의를 위해 적극 중재하고 있습니다.

   * 대광위 위원장-김포시장 면담(9.20), 대광위 위원장-인천 서구청장 면담(10.7)  

②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상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21.7)되면서, 

경기(김포)-인천 간 노선에 대한 합의, 경기(김포)·인천-서울 간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에 대한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해당 사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국가계획에 사업 반영이 필요하며, 이후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철도건설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 (추진절차) 사전타당성 조사(1년)→국가계획 반영→예비타당성조사(1년∼1.5년)→

기본계획 수립(1년)→기본 및 실시설계(2년∼)→사업계획 승인(6개월)→공사(5년∼)→개통

작성자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서기관 정경인 (☎ 044-20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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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철 민  위 원 





- 33 -

<장철민 위원>

1. 퇴직자 재취업자 취업 후 담당업무 및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현황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 남희목 처장, 042-607-3641

국가철도공단 감사실 허진효 실장, 042-607-3041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퇴직자의 재취업 후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에 따른 사적 접촉 신고 현황은 없습니다.

 ㅇ 차후에도 청렴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명 성 명 담당업무

㈜마포애경타운 연○○
소속회사 사업 점검 및 자금집행 등 감사업무 

수행

벽산엔지니어링(주) 김○○ 철도분야 해외사업 담당

㈜마포애경타운 최○○
소속회사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및 관련 업무

집행

법무법인 세종 강○○
자동차‧공유 모빌리티‧항공 분야의 법규 및 제

도 운용 정책 방향, 대안제시 등 자문

공덕경우개발(주) 김○ 회계결산, 감사보고 등 감사업무 수행

전라선철도(주) 정○○ 법인 운영 관리

㈜마포애경타운 김○○
소속회사 사업 점검 및 자금집행 등 감사업무 

수행

공덕경우개발(주) 허○
소속회사 경영 관련 주요의사결정 및 관리 감

독업무 수행

계룡건설산업(주) 김○○ -

㈜동명기술공단 이○○ -

㈜동명기술공단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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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위원>

2-1. 대전선 존치의 필요성

국가철도공단 시설계획처 최영환 처장, 042-607-3761

□ 대전선은 교량 개량을 위해 일시 사용중지 중이나, 향후 열차

운행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존치가 필요합니다.

  ㅇ 홍도과선교 철거·지하차도 신설공사, 대전~서대전간 대전천교 

교량개량사를 위해 2017. 5월부터 일시 사용중지 중에 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와 열차운행계획을 협의한 결과, 화물열차 운행

재개, 호남선-경부선 장애 발생 시 우회 노선, 유지보수용 장비 

및 자갈 화차 이동 등으로 계속 활용 예정임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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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위원>

2-2. 석문산단 인입철도 개통 이후, 대전선을 이용하기 

위해 대전천교 개량공사 중인데, 대전천교 개량

공사의 실효성 의문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처 윤증원 처장, 042-607-3781

□ 대전천교 개량공사는 향후 대전선 열차운행 재개를 대비하여 

노후화된 대전천교의 열차안전 확보와 교량소음 저감을 위해 

시행중입니다. 

  ㅇ 철도 소음과 진동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판형 

무도상 교량을 콘크리트 유도상 교량으로 개선하여 선로 유지

보수효율 향상, 정온한 철도 조성,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개량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대전선 일시 중지기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

절감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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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위원>

2-3. 신탄진역 혹은 대전조차장 회차 가능, 호남선에서 

올라와 회차 후 경부선으로 내려가는 노선 검토 

필요 

국가철도공단 토목설계처 이명석 처장, 042-607-4561

□ 국가철도공단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기본계획(`22.4, 국토교통부 

고시) 수립 이후 이에 준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개통 이후 화물열차의 정거장 또는 

조차장에서의 회차 가능여부 등 운송경로 및 수송방안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열차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운영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는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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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오 섭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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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위원>

1-1. 국가철도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방기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안전설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국가철도공단 신호처 윤학선 처장, 042-607-3031

□ ‘13년도 전에는 일반철도 구간*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었으며,

   * ’전라선(익산~여수), 경춘선(망우~춘천), 중앙선(덕소~서원주) 미반영

 ㅇ ‘13년 이후부터는 180km/h 이상 운행구간에 선로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해당 

선로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연 번 구 분 운행속도(km/h) 설치여부 개통시기

1 강릉선(서원주∼남강릉)* 250 O 2017년

2 호남선(광주송정∼고막원) 220 X 2019년

3 동해선(태화강∼포항) 200 X 2021년

4 중앙선(서원주∼봉양) 250 X 2021년

5 대구선(금강∼영천) 200 X 2021년

6 중앙선(영천∼모량) 250 X 2021년

7 중부내륙선(부발∼충주) 230 X 2021년

□ 그러나, 최근 힌남노, 난마돌 등 초강력 태풍의 발생 및 급격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확대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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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위원>

1-2. 기상검지장치가 미설치된 일반철도 노선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철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 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히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말까지 규정을 개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도 안해놓고 어떻게 42억원을 마련할 

계획인가?

국가철도공단 신호처 윤학선 처장, 042-607-3031

□ 예산확보, 확대설치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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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위원>

2-1. 기존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추가 증축을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진행했는지?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처 윤증원 처장, 042-607-3781

□ 공단은 신규노선(평택~오송 복복선, 인천-수원발 KTX)등에 따른 수송

수요 변화 검토를 착수(‘22년 9월)하였으며,

  ㅇ 관련기관(광주광역시, 철도공사, SR)의 향후 도시개발계획, 열차 증편 

계획 등의 자료를 일부 수령하였습니다.

  ㅇ 수요조사 결과(’22.11월 예정)에 따라 철도 여객수요를 역사면적 

산정에 반영하여 설계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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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위원>

2-2. 광주송정역 예상 수요 검토결과에 따라 증축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광주시민과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역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처 윤증원 처장, 042-607-3781

□ 예상 수요 검토 결과에 따른 규모 재산정 및 설계 기간은 15개월이 

소요되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설계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23년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 당초: ‘22.12월∼‘24.3월 (15개월), 변경: ‘22.12월∼ ‘23.11월(12개월)

□ 실시설계 진행시 단계별 공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광주시민과 

이용객들은 공사 중에도 안전 확보 및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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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 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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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위원>

1. 향동역 조기 착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현시점에서 기초 설계 용역 절차를 신속하게 돌입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한지?

국가철도공단 건축설비처 김영성 처장, 042-607-3321

국가철도공단 토목설계처 이명석 처장, 042-607-4561

국가철도공단 건축설계처 유승현 처장, 042-607-3951

□ 고양시 향동지구 입주민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향동역 신설

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설계용역은 분야별로 추진하여 신속히 착수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토목분야 설계를 금년 11월에 입찰공고 하여 12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할 예정이며,

  ㅇ 건축설계 분야는 궤도 배선 등 승강장 계획 및 부지범위 등이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23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용역 발주는 공모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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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위원>

2. 지축역 시설개선 사업이 권익위 의결에도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 필요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처 윤증원 처장, 042-607-3781

□ 지축역 시설개선사업을 ‘22.11월에 시설개선 제안 설계공모로 

실시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추진일정

     - 지축역 시설개선 제안 설계공모 발주 (’22.11월)

     - 지축역 시설개선 설계 착수 (‘23년 2월)

     - 지축역 시설개선 공사 완료 (‘25년中)

   ㅇ 개선내용 

     - 국가소유 부분의 대합실, 승강장 시설개선 및 승강설비

(E/V, E/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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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위원>

3. 수도권 KTX 행신역, 건넘선 확충 필요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처 윤증원 처장, 042-607-3781

□ 철도 운영기관과 행신역 KTX 추가정차 등 운영계획을 협의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ㅇ 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행신역 KTX 운영계획 및 

추가정차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시행하고,

  ㅇ 건넘선을 설치해야 할 경우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저촉되는 기존 시설물(전철주, 신호·통신 관로, 배수로 등)의 이설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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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건넘선 설치 요청개소 현장사진

전철주

신호통신

관로
배수로

건넘선 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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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영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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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위원>

1. 춘천~속초 4공구 양구 교량화 반영 추진계획 보고

국가철도공단 토목설계처 이명석 처장, 042-607-4561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21.7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2.11월

부터 실시설계 중이며, 양구군 용하리 토공구간에 대한 일부 

교량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당초 기본설계 시 마을 지방도로만 횡단하도록 교량(연장 40m)을 

계획하였으나, 가옥밀집구간에 대한 개방감과 지역주민의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교량 연장(40→210m)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량연장 조정에 따른 사업비(약 30억원) 증가

□ 양구군 용하리마을 교량화 방안에 대하여는 방문하여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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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위원>

2. 2022년 10월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탄소중립 관련 

추진 과제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국가철도공단 정책개발처 김윤양 처장, 042-607-4371

□ 파리협정 발효 이래('16.11) 세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ㅇ 선진국은 주요 배출원인 수송의 탄소감축을 위해 동력원을 

전기, 바이오연료 등으로 친환경화,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도로・항공 운행의 제한, 철도 등 친환경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선언 및 탄소감축목표 

강화('21.10) 등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수송부문에서는 “녹색교통 활성화”를 감축시책으로 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5항에 철도를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으로 

명시하여, 탄소감축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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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 건설・관리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교통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 정책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ㅇ ‘21년 6월 전문가 중심의 “탄소중립철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적 과제발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22년 7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R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위한 목표로 철도 수송분담률 증대, 저탄소・친환경 철도건설 

등 4대 전략을 선정하고, 15개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철도망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고려한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성, 철도물류 활성화 지원 등으로 철도 

수송분담율 증대

    * (주요실적)철도전환교통보조금 산정 기준 개선하여 철도물류 지원 강화

 ㅇ 둘째, 건설 및 유지보수 시 저탄소 장비・자재 활용, 전철화 증대, 

탄소저감 철도기술 확보 등으로 저탄소・친환경 철도 건설

    * (주요실적) '22년 상반기 기준 전철화 78.75% 달성(전년대비 17.3km 증가)

 ㅇ 셋째, 제로에너지 철도역 구축, 철도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철도부지 활용한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발전, 녹지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감축형 철도시설 구현

    * (주요실적) '22년 상반기 기준 6개 철도역 제로에너지 인증(설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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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통한 조직의 탄소

넷제로화, 지역사회・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지역상생형 탄소

감축 및 협업체계 구축 등 KR 탄소감축 실천저변 확대입니다.

    * (주요실적) 10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우리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의 수송분담 향상 등을 위한 전략과 

이행방안을 지속 마련・추진하여, 친환경적 수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강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1] 해외 탄소중립 수송정책 사례 1부.

[붙임2]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R 추진전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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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외 탄소중립 수송정책 사례

국가 주요내용

EU

•배출권거래제를 수송부문(도로・항공 등)에도 확대 적용
•에너지 세재 개정 (탄소배출이 많은 연료는 높은 세금 부과)

•철도 수송량 증대 목표 설정

 *('30) 현재 대비 고속철도 이용량 2배 증대

 *('50) 철도화물수송 2배 증대(도로수송의 75% 전환), 고속철도 이용량 3배 증대

독일

•탄소배출량에 기반해 자동차세 부과

•장거리 철도 VAT 10% 인하, 항공운항세 41～74% 증대

•'30년 철도 여객 '19년의 2배로 증대

•철도화물 전환 촉진

 * 단일화차수송 및 장대화물열차 등

영국

•'40년 디젤 전용 철도차량 운행금지

•탈탄소 철도인프라 구축

 * 전철화 13,000km, 수소열차 1,300km, 배터리열차 800km

•철도화물 전환 촉진

 * 철도화물성장목표 도입, 화물철도망 증대, 전환교통보조금 등

프랑스

•철도투자 확대로 철도망 개선 및 야간열차 재도입

•수송 가격정책 추진

 * 연료세율 표준화, 외부비용 고려한 도로비용 부과, 항공 에너지과세 등

•철도화물 수송분담 목표 설정

 * 현 9% 수준 → '30년 18% → '50년 25%  

•철도화물운영자 경쟁력 강화, 철도화물 선로사용료 경감, 

단일화차수송・복합수송・인터모달수송 등에 투자
•철도로 편도 2시간30분 이내 거리의 국내선 항공운항 금지

•파리 도심지 전구역 30km/h 도입, 주차제한 등 차량 수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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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R 추진전략

 “탄소 넷제로로 가는 길, 철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R 추진전략

2022. 7.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



- 57 -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의 역할 ······················· 2

  Ⅲ. KR 추진전략 수립 방향 ·································· 5

  Ⅳ.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R 추진전략 ··· 8

    󰊱 비전 및 목표 ····················································· 8

    󰊲 추진과제 ···························································· 9

  Ⅴ. 향후계획 ························································· 12

  

   (참고1) 글로벌 추진 동향 ········································································ 14

   (참고2) 정부 추진 동향 ············································································ 16

   (참고3) KR 그간 추진사항 ········································································ 19



- 58 -

I 추진배경

□ 파리협정 발효 이래 ('16.11)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로 돌입

ㅇ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1900) 대비 2℃ 이하로 유지,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

   *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34개국 탄소중립 지지・선언 ('21. 9월 기준)

□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탄소   

중립기본법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1)를 강화하는 ('21.10) 등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도약 추진 중

   

배출목표 기준년도('18) 2030 2050

국가 727.6백만톤
436.6백만톤

(△291백만톤, △40%)
Net Zero

(△727.6백만톤, △100%)

수송부문 98.1백만톤
61백만톤

(△37.1백만톤, △37.8%)
2.8백만톤

(△95.3백만톤, △97%)

ㅇ 수송은「녹색교통의 활성화」를 감축 시책으로 정하고 철도를 국가기

간교통망의 근간으로 명시하여 탄소 감축을 위한 철도의 역할 강조

  

 ⑤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버스ㆍ지하철ㆍ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 교통 

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 이에 따라, 녹색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을 통해 도전적인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철도의 역할과 목표 등 KR의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수자원공사) 물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8), 액션플랜 수립 용역 중 

   * (도로공사, 코레일) 탄소중립 전략 마련 용역 중

1)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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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의 역할

󰊱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현황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 중

구분 내용

“녹색교통 추진전략”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2009.11.)

▪2020 목표: '05년 수송 배출량의 20∼24% 감축 (약 19백만톤)

▪전략: 교통수요관리 강화, 자전거・보행 활성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철도・연안해운 위주 녹색물류 체계, 

녹색교통기술 개발・보급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2020)”
(국토교통부) (2011.6.)

* 수정계획 (2018.7.)

▪2020 목표: '20년 수송 BAU의 34.3% 감축 (34.5백만톤)

→ 수정목표: '20년 수송 BAU의 6.7% 감축 (6.4백만톤) (축소)

▪전략: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수요관리 강화, 비동력・무탄소  

활성화,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보급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2021.12.)

▪2030 목표: '18년 수송 배출량의 37.8% 감축 (약37.1백만톤)

▪전략: 친환경차 대전환, 대중교통체계 강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지원, 친환경 물류체계, 첨단 교통물류체계

 ㅇ 그러나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물류체계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세 둔화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지속 증가

'05년 '10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

81.8 85.4 94.2 98.8 98.3 98.1 101
('05년대비 23.5% 증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수송부문 배출 현황 (단위: 백만톤CO2e)】

□ 최근 강화된 탄소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필요 (친환

경차 전환) 등 어려움이 예상됨

   * 수송부문은 당초 '18년 대비 28.1% 감축에서 37.8% 감축으로 강화 

   * 전기・수소차 보급은 정부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21년 22만대→ '30년 450만대 목표

    ('21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예산 1조 230억원 (12.1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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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의 잠재력

□ 철도는 타 수단 대비 가장 에너지 효율적 (전력기반의 동력시스템)이고 

친환경적인 수송 수단으로, 철도로 수송 전환 시 탄소감축에 기여

ㅇ 철도의 에너지 소비는 도로의 1 / 22, 온실가스 배출은 1 / 9 수준

구  분 에너지소비량 (천TOE/백만인・km) 온실가스배출량 (천톤/백만인・km)

철  도 0.004 (1배) 0.03 (1배)

도  로 0.087 (21.8배) 0.257 (8.6배)

1) 온실가스배출량: 철도 2,728천톤, 도로 100,899천톤(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관리 시스템)

2) 총수송량: 철도 89,964백만인・km, 도로 393,196백만인・km (2019 국토교통통계)

3) 에너지소비량: 철도 356천TOE, 도로(육상운수) 34,394천TOE (2019 에너지통계연보)  

【국내 수송수단별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 비교 ('18년 기준)】

ㅇ 철도로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탄소 감축 사례

  - (한  국) 호남고속철도 신설 (185km)에 따른 도로, 항공 수요전환으로 

연간 약 18만톤 감축 (환경부 온실가스감축 외부사업 인증)

  - (프랑스) LGV지중해선 신설 (250km)에 따른 도로, 항공 수요전환으로 

연간 약 24만톤 감축 (Carbon Footprint of High Speed Rail, 2011, UIC)

  - (국제에너지기구) 현재 세계 철도수송을 모두 도로・항공으로 대체 

시 수송부문 연간 탄소배출은 약 12억톤 (현재 대비 13%) 증가 (Future 

of Rail, 2019, IEA・UIC)

  - (기타연구) 대중교통 (버스・철도) 전환 여객 1마일 증대 시 자동차  

운행거리 3~6마일 감소 (Evaluating Public Transit Benefits and Costs, 

2022, 캐나다 빅토리아 교통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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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의 역할

ㅇ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철도의 탄소감축 잠재력을 고려한 

역할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주요 정책
(탄소중립기본법)

철도의 역할

󰋯철도투자 지속 

확대 (제32조)

󰋯장래 인구구조, 국토변화 등을 고려한 

고속・광역망 신규노선 확충, 철도로

의 모달시프트로 도로・항공 등 타 수

송 수단의 탄소배출 저감

▶
수송부문 

탄소감축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 건설 및 

전환(제44조)

󰋯순환경제 

활성화 (제64조)

󰋯계획・건설・유지보수・운영 등 철도 

인프라 전 과정 탄소배출 최소화

󰋯건설자원 재활용 확대, 

친환경・순환형 제품 조달 등

▶
철도의

탄소감축

󰋯탄소흡수원 

확충 (제33조)

󰋯유휴부지 등의 자연환경 복원으로 

탄소흡수 증대

▶

국가 탄소

회복탄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제2조등)

󰋯국유재산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탄소배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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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KR 추진전략 수립 방향

수립 목적

ㅇ녹색교통수단인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

ㅇ저탄소 철도건설, 시설관리 및 자산활용으로 철도의 탄소감축

ㅇ공공기관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 실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강화

「탄소 넷제로로 가는 길, 철도」

□ 수립 방향

ㅇ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 마련

ㅇ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 정책 개발 및 KR 사업 탄소 

감축 이행방안 마련

ㅇ 제도적 기반, 기술의 성숙도, 예산 등 미래 여건 변화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1단계) 2030 목표 / (2단계) 205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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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분석 및 전략 방향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

▪ 타 수송 수단 대비 철도의 에너지 

효율성은 높고 탄소배출은 적음

▪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등 자산 확보

▪ 국가정책에 부응하려는 조직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철도 모달시프트를 통한 탄소 감축 

잠재성에 대한 내부 인식 부족

▪ 탄소 감축을 위한 내부 추진전략 부재

▪ 친환경 건설 필요에 따른 사업비 

증대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 철도 건설 및 시설 투자의 지속적 

확대 (탄중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철도 수송분담률 증대 제시

▪ 녹색교통으로써 철도의 인지도 증대 

및 해외 시장의 철도망 확장 정책

▪ 정부 수송부문 정책은 도로 위주의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

▪ 철도로의 모달시프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 부재

▪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도로 

부문의 기술 개발 지원 강화

SO  철도투자 확대 및 이용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녹색교통수단인 철도 수송분담 증대

WT  친환경 자재・장비 도입 등으로 건설 및 유지보수 탄소배출 저감

ST  철도시설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철도자산 활용한 탄소감축

WO  KR 탄소넷제로 실현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탄소감축 실현

4대 전략방향

철도 수송분담률 
증대

저탄소・친환경 
철도건설

탄소감축 
철도시설 구현

탄소감축 실천 
저변 확대

철도정책,
철도건설

철도건설, 
철도시설관리

철도시설관리, 
국유재산관리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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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과제 도출

ㅇ KR 업역과 연계하여 전략과제 도출

KR 업역 전략과제 전략방향

철도

정책

철도 (여객, 물류) 수송 확대

➚
➙
➘

○ 철도 서비스 확대

⇨

철도 

수송 

분담률 

증대

○ 철도물류 활성화

○ 교통 가격정책 강화

○ 미래 철도정책 개발

연계교통 개선, TOD 등 철도 

중심 연계교통 강화
➙ ○ 철도역 모빌리티 허브화

철도 

건설

저탄소 설계・시공
➚
➘

○ 저탄소 철도 설계・시공 조달

⇨

저탄소

친환경

철도 

건설

○ 녹색사업비 조달

철도로 인해 훼손된 

탄소흡수원(산림 등) 복원
➙

○ 녹지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전철화로 디젤차량 감축 ➙ ○ 전철화 증대

탄소저감 기술 개발 ➘
➚

○ 탄소저감형 철도기술 확보
수소열차 등 도입

철도 

시설 

관리

(시설개량)저탄소 설계・시공 ➙ ○ 저탄소 철도 설계・시공 조달

(시설개량)탄소저감 기술 개발 ➙ ○ 탄소저감형 철도기술 확보

철도시설 운영 에너지 효율화 
➚
➘

○ 친환경 철도건축물 구축

⇨

탄소 

감축

철도 

시설 

구현

○ 에너지효율화형 철도 

시스템 전환

국유 

재산 

관리

자산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

○ 철도자산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철도자산을 활용한 녹지 조성 ➙
○ 녹지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경영 

활동

KR 건물・공용차량 배출량 

감축 ➘
➚

○ KR 365 탄소제로 실천

⇨

탄소 

감축 

실천

저변 

확대

임직원 에너지 절약

지역사회 및 해외 탄소감축 

전개

➚
➘

○ 지역상생형 탄소감축

 사회 공헌

○ 탄소감축을 위한 협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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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R 추진전략  

󰊱 비전 및 목표

비전 탄소 넷제로로 가는 길, 철도!

목표
2050 수송부문 탄소감축 목표의 20% 기여

- 철도 수송분담률(인, 톤) 30% 이상 달성 -

전략

과제
(15)

󰊱 철도 수송 분담률 증대 󰊲 저탄소・친환경 철도건설

 

철도투자 확대 및 이용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수송분담 증대

 ① 철도 서비스 확대

 ② 철도역 모빌리티 허브화

 ③ 철도 물류 활성화

 ④ 교통 가격정책 강화 및 미래 

철도정책 개발

 

친환경 자재・장비 도입 등으로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중 탄소배출 저감

 ⑤ 저탄소 철도 설계・시공 조달

 ⑥ 전철화 증대

 ⑦ 녹색 사업비 조달

 ⑧ 탄소저감형 철도기술 확보

󰊳 탄소감축 철도시설 구현 󰊴 KR 탄소감축실천 저변 확대

철도시설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철도자산 활용한 탄소감축

 ⑨ 친환경 철도건축물 구축

 ⑩ 에너지효율화형 시스템 전환

 ⑪ 철도자산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⑫ 녹지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KR 탄소넷제로 실현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탄소감축 실현

 ⑬ KR 365일 탄소제로 실천

 ⑭ 지역상생형 탄소감축 사회공헌

 ⑮ 탄소감축을 위한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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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1단계) 15개 전략과제 및 40개 세부 추진과제 (~2030)

ㅇ 철도 수송분담률 증대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11) 추진부서

① 철도 서비스 확대

1-1. 국토균형발전 고려한 철도망 확충 건설계획처, 사업기획처

1-2. 철도투자평가제도 개선 사업기획처

1-3. 철도 특성을 고려한 교통DB 개선 정책개발처

② 철도역 모빌리티 
허브화

2-1. 철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계 
교통 제도 개선

건설계획처, 기준심사처, 
시설개량처

2-2. 철도역 컴팩트 시티 조성 자산개발처

2-3. 철도역 중심 시민문화 공간 조성 시설개량처

③ 철도 물류 활성화

3-1.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개발처

3-2. 철도화물 수송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정책개발처

3-3. 철도 물류 인프라 확충
건설계획처, 사업기획처, 
정책개발처

④ 교통 가격정책 강화 및 
미래 철도정책 개발 

4-1. 교통 가격정책 제도 개선 정책개발처

4-2. 미래 철도망 구축 방향 구상 정책개발처

ㅇ 저탄소・친환경 철도건설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7) 추진부서

⑤ 저탄소 철도 설계・
시공 조달

5-1. 저탄소 철도 설계・시공 기준 
마련 

기준심사처, 건설계획처, 
토목설계처, 건축설계처, 
기술연구처, 시설개량처, 
품질관리처

5-2. 철도 변전설비 친환경화 전철처

5-3. 저탄소 궤도 시스템 도입 궤도처

⑥ 전철화 증대
6-1. 저탄소 철도망 강화를 위한 

전철화 증대
전철처

⑦ 녹색 사업비 조달 7-1. 철도 사업비 녹색채권 조달 재무전략처

⑧ 탄소저감형 철도 
기술 확보

8-1. 탄소저감형 철도기술 확보 및 
실용화

기술연구처

8-2. 수소열차 대응 인프라 전략 마련 기술연구처, 차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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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탄소감축 철도시설 구현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13) 추진부서

⑨ 친환경 철도건축물 
구축

9-1. 철도 건축물 제로에너지 추진 건축설계처, 건축설비처

9-2. 철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적용 시설개량처

9-3. 탄소중립형 철도역 시범사업 건축설계처, 전철처

9-4. 지하역사 미세먼지 대응 강화 건축설계처

⑩ 에너지효율화형 
시스템 전환

10-1. 전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 도입

전철처

10-2. 철도관제센터 통신설비 슬림화 통신처

10-3. 역사 자동 조명제어 시스템 확대 전철처

10-4. 스마트 철도교통관제시스템 구축 신호처

⑪ 철도자산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11-1. 태양광발전 확대 재산계획처

11-2. 수소융복합사업 추진 자산개발처

11-3. 수소차・전기차 충전 편의 제고
재산계획처, 자산개발처, 
전철처

⑫ 녹지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12-1. 탄소흡수원 복원방안 마련 정책개발처

12-2. 탄소흡수형 생태계복원 추진 품질관리처

ㅇ KR 탄소감축 실천 저변 확대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9) 추진부서

⑬ KR 365일 
탄소제로 실천

13-1. 사옥 등 제로에너지 건축 추진 건축설계처

13-2. 저공해 공용차량 전환 경영노무처

13-3. 탄소상쇄를 위한 외부감축사업 
추진

품질관리처

13-4. KR 탄소감축 생활화 정책개발처

13-5. KR 고객 대상 모바일 고지서 
발급

재산계획처

⑭ 지역 상생형 탄소 
감축 사회공헌 

14-1. 지역 상생형 탄소감축 사회공헌 
추진

경영노무처

⑮ 탄소감축을 위한 
협업 강화

15-1. UIC 철도기후협약 협력 강화 해외사업1처

15-2. 개발도상국 철도 전철화 등 
친환경 철도망 확대

해외사업1처

15-3. 탄소 감축을 위한 민・관・연 
협력 강화

전 본부, 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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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미래 추진 과제 (~2050)

ㅇ 장기적 전망과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철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지속 발굴

    * 고속・광역 철도망 확충, 교통가격 정책 혁신, 철도의 모빌리티 허브화, 철도 
디지털 전환, 예측적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물 탄소 관리, 철도 중심 첨단물류

체계 구축, 철도 시설물 완전 에너지자립 달성, 철도차량 동력 완전 친환경 

전환, KR RE100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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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계획  

□ 이행관리(안)

ㅇ (전략관리) 조직 내재화, 전략 지속 보완 및 정책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마련 지원 (미래전략연구원)

ㅇ (전략실행) 세부과제 이행 (담당부서) 및 추가 과제 지속 발굴 (전 조직)

ㅇ (이행점검) 세부과제별 추진목표에 따라 성과 관리 (미래전략연구원)

    * 이행 모니터링 (분기별) 및 피드백 (부서 평가 및 가점) (연1회) 

ㅇ (전략자문) 주요 정책 및 전략 방향성 자문 (반기1회) 

ㅇ (대외협력) 전문연구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전략

과제 발굴 및 실행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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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화(안)

ㅇ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3월 예정)」 등 반영

  - 1단계 (2030년)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전적인 2단계 (2050년) 목표 

구체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전략 고도화 추진

□ 향후일정

ㅇ '22. 상반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R 추진전략 이행

                  (세부 이행과제 추진)

ㅇ '22. 하반기 전략 고도화 착수 

ㅇ '23. 상반기 KR 추진전략 고도화(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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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동향

□ [파리협정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든 당사국은 5년 주기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제출・이행 합의

  -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1900) 대비 2℃ 이하로 유지,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

    * 파리협정 채택('15.12.) 및 발효('16.1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ㅇ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고조로 세계 여러 국가가 2050 탄소

중립 선언, 세계는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 

    * '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더욱 강화

    *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34개국 탄소중립 지지・선언 ('21. 9월 기준)

□ [탄소중립 교통정책] 모든 수송 수단에서 연료전환 등 친환경 모빌

리티 지향, 투자 및 세제 (탄소세) 등을 통해 수요 전환 유도

ㅇ (독 일)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40~), 철도 전철화・디지털화 투자, 

자동차 탄소세 증대, 철도운임 VAT 인하, 항공 할증료 인상 등

ㅇ (프랑스)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40~), 수송수요 성장 제한*, 철도화물

수송 경쟁력 제고, 국내선 항공운행 규제* 등

    * 능동형교통수단, 대중교통, 대량수송(철도) 증대를 통해 도로수송 감소

    * 철도로 편도 2시간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노선은 국내선 운항 금지

ㅇ (영 국)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30~), 철도 디젤차량 운행 중지 ('40~), 

수소・배터리 열차개발 투자, 탈탄소 철도 인프라 구축* 등

    * 전철화 13,000km, 수소 열차 1,300km, 배터리 열차 800km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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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 본)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35~), 선박 대체연료 (수소) 전환 (~'50), 

수소항공기 상용화 ('35~) 및 소형기 전력화 (~'50)

ㅇ (미 국)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35~), 고속철도 건설 추진,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 탄소세・탄소국경세 도입 등

    * 도로․교량․녹지공간․수도 등에 4년간 약 2조달러 

□ [국제에너지기구 (IEA)] 세계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격적・전략적인 철도투자 및 수송분담 정책 필요 제시

ㅇ 고속・도시철도 증대, 철도운송량 증가 및 철도이용 권장정책* 등

    * 철도비용 최소화, 철도수입 최대화, 모든 수송수단에 사회・환경 비용부과 
    * (출처) Future of Rail (2019, IEA・UIC) : 공격적 시나리오 적용 시 '30년대   

후반부터 세계 수송부문 배출량 감소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 지속 증가

□ [세계철도연맹 (UIC)] 철도 에너지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전과제 (Low Carbon Rail Challenge) 발표 ('14 UN 기후정상회담)

ㅇ 세계 철도 전철화, 고속철도 확대, 에너지집약도 감소 (철도차량운행 

효율화, 회생제동, 철도시설물 에너지효율화, 에코드라이빙 등)로 철도수송

분담율을 '30년까지 1.5배, '50년까지 2배 증대 ('10년 여객기준) 

    * 철도기후선언('15～)을 통해 세계 철도기업 참여를 유도, 공동의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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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정부 탄소중립 추진 동향

□ 추진경위

ㅇ 우리 정부는 파리협정 비준 ('16.11.3.) 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 

UN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2)) ('20.12.30.)을 제출하고 내부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前탄소중립위원회, '21.5~)는 2030 국가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주요 정책 심의・의결

탄소중립 
선언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탄소중립 
기본법
(´22.

3.25.시행) ⇨

2030 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정계획)

´20.10.28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20.12.7.
(관계부처

합동)

´21. 9.24.
(국무조정실,

환경부)

´21.10.18.
(관계부처

합동)

～'23.3.
(예정)

□ 감축목표

ㅇ '30년까지 '18년 배출량의 40% 감축으로 국가목표 상향

   * ('18) 727.6백만톤 ⇒ ('30) 436.6백만톤 배출 (△291백만톤,△40%) ⇒ ('50) “0”

□ 주요내용

ㅇ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기저로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추진

2)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장기저탄소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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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30년까지 30% 이상) 확대

 󰋯 산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재활용 원료 확대 및 공정 전환

 󰋯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및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등 

 󰋯 수송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철도 활성화, 해운・항공 연료개선 등

 󰋯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 가축 관리 및 고효율 설비 보급 등

 󰋯 폐기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 흡수원  산림 조성, 해양 및 도시녹지 등 기타 흡수원 조성

□ 관련 제도・규제

ㅇ 탄소중립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제도・규제 도입

 󰋯 기후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개발사업 중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

    ※ (적용)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도로・공항 건설 등

    ※ 철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이 아니므로 기후환경      

영향평가 미적용 (단, 추후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으로 제도가 강화될 수 있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국가, 지자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반영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 

    ※ '23년 예산편성부터 반영 예정

 󰋯 자연자원총량제  자연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한 훼손만큼 복원 

또는 보상. 환경영향평가와 연계 추진 예정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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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ㅇ 국토교통부는 법정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12.23.)  

- 건물, 수송, 국토・도시 부문의 감축방안을 수립하고 이의 보완을 

위한 국외 감축방안 제시
 

구분 추진방향

건물

▪건물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기축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기술・제도 확산

 * 제로에너지: '30년까지 1천㎡이상 공공건물 3등급(자립률 60%), 

              '50년까지 전 건물 1등급

 * 그린리모델링: 공공건물 단계적 의무화, 민간건물 지원 확대

배출목표 ('18) 52.1백만톤 ⇒ ('30) 35백만톤 ⇒ ('50) 6.2백만톤

교통

▪전기・수소차 전환을 위해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우선 

전환(50만대) ('30년까지 450만대, '50년까지 전 차량의 85% 이상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 병행으로 내연차 총 주행거리 감축

('30년까지 '18년보다 4.5%, '50년까지 15% 감축)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 전략)
* 철도망 확대 : ('19) 4,276km → ('30) 5,341km

* 전철화율 : ('19) 72.9% → ('30) 78.3%

* 디젤열차 : ('29) 全 디젤여객차량 → ('50) 全 디젤차량 ZERO화

* 철도 물류 활성화 등

배출목표 ('18) 98.1백만톤 ⇒ ('30) 61백만톤 ⇒ ('50) 2.8~9.2백만톤

국토・도시
▪국토・도시 탄소흡수・배출량 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그린산단 등 탄소중립공간 조성

국외감축 ▪보충적 감축수단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 국외감축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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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KR 추진사항

□ 경영전략에 탄소중립 방향 반영 ('21~)

ㅇ 2030 중장기 경영전략 ('21.10) 및 KR ESG 경영전략 ('21.12)에 친환경 

철도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략과제로 반영하고 철도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표 관리

ㅇ 중장기 경영전략

- (전략목표) 「탄소중립 친환경 철도구축」을 통해 '30년까지 '18년 

철도부문 배출량 (2.7백만톤CO2e) 기준 40% 감축 제시

    * 2018년 철도배출량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참조

- (주요내용) 전철화, 친환경역사, 기후변화 대응, 건설환경관리, 4차

산업 기술 등을 활용한 친환경 철도개발 지원 등 과제 추진

ㅇ ESG 경영전략 

- (전략목표) 환경부문 (E) 전략목표로「친환경 미래철도 구현」제시

    *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중장기 경영전략과 동일 

- (주요내용) 저탄소 철도기술・인프라 확대,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 실천 등 추진

저탄소 철도기술・인프라 확대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실천

1. 전철화
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배출권 사업
3. 친환경 전기설비 신설 

및 확대
4. 건설 현장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 시설, 
장비 개선

1. 제로에너지 역 구축
2. 철도시설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추진
3. 수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

1.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강화

2. 클린 철도시설 구축
3. 환경영향 최소화 설계 

및 자연친화 시공 추진
4. 야생조류 충돌 저감 등 

생태계 보호시설 및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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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조직 강화 ('21~)

ㅇ [탄소중립철도전략위원회 운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송부문의 

정책 방향성 및 철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기구 신설('21. 6.)

- (위원) 경영진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CEO를 위원장으로 상위 정책

자문 기구로써 작용

- (구성) 미래정책, 그린뉴딜, ESG 3개 분과 운영

KR 정책 방향 제언

 (도전적 추진) 공공기관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최소 의무에서 나아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주도적이고 도전적 접근 필요

 (미래 지향)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및 전략환경변화에 맞춘 전략 필요
  * 철도역 중심으로 철도가 모빌리티 허브로 거듭날 필요
  * 도심, 광역 중심의 철도 대중교통 강화 필요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소비 → 에너지 자립으로 전환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잉여 에너지의 지역사회 기여 등 미래 지향적 관점 필요

  * 에너지자립 철도역, 철도적용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신제품 개발 촉진, 철도 
부지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등

 (자원 활용) 사업 전반에서 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 내재화 필요
  * 공용차 100% 전기차화, 시멘트・철 등 사용 제재 대비 등

 (거버넌스) 전사적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필요
  * 이행조직과 성과 연계 등

 (물류강화) 철도 약점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철도의 강점으로 재탄생 추구
  * 디지털 전환, 철도 물류 경쟁력 강화 등 

【탄소중립철도전략위원회 운영성과 ('21.6.～'21.12.)】

ㅇ [전담조직 신설] 메가트랜드로 자리 잡은 ESG경영과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등 철도 미래정책 

발굴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연구원 신설 ('21. 4.)

- ESG 경영전략 및 실행과제를 총괄하는 ESG 부서 신설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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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기관 협력] 국제철도연맹(UIC)이 주도하는 철도기후선언 가입, 

탄소중립에 대한 공단의 의지를 표명하고 공동의 목표 추구 ('22. 3.)

- (주요내용) 조직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량 감소, 2050년까지   

탄소중립,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여에 노력 등

    * 세계 철도 운영기관 및 시설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약 36개 기관이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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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부환경변화 KR 추진사항

~201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제
('10.1.13. 공포, 4.14 시행)

󰋯철도망 지속 확충

  ('10)4,360km→('20)5,308km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

('10.11.)

 -호남・수서고속철도 및 

원주~강릉 고속선 개통

('15~'17)

󰋯KR 온실가스 목표관리 

추진 ('10.11.~현재)

󰋯호남고속철도 탄소발자국 

구축 ('12.12.)

󰋯호남고속철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수송전환에 따른 탄소감축

인증) ('19.6.~)

녹색교통 추진전략

('09.11.)

⇒녹색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중심 교통・물류체계 구축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0.4.)

⇒공공부문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1.6.)

⇒교통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8.8.)

⇒수송부문 30.8백만톤 

감축 목표

2020년~

탄소중립 기본법 체제
('21.9.24. 공포, '22.3.25 시행)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 역할 

강화 정책개발 전담조직 

미래전략연구원 신설

('21.4.~)

󰋯탄소중립철도전략 위원회 

발족・운영 ('21.6.~)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탄소중립 친환경 

철도구축) ('21.10.)

󰋯ESG 경영전략 수립

(친환경 미래철도 구현)

('21.12.)

󰋯UIC 철도기후선언 가입

('22.3.)

2050 탄소중립 선언

('20.12.28.)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12.7.)

⇒철도망 구축, 녹색물류 

전환 등 방향성 제시

2030 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1.10.18.)

⇒수송분야 감축 목표

 -('30)37.1백만톤 감축

 -('50)88~95백만톤 감축

⇒(이행수단) 친환경차 

전환, 대중교통체계 

강화 (고속광역망 확충 

등 철도중심 교통체계), 

비동력・무탄소 수단 

지원,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현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1.12.23.)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21.12.31.)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KR의 추진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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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위원>

3-1. 공단에서 역세권법을 활용한 제1호 사업으로 

춘천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 차원의 

어려움이 있는지?

국가철도공단 자산개발처 정현숙 처장, 042-607-4221

□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과 주변을 연계 ·통합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2010년 제정

되었으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자측면에서 역과 주변의 

분리개발(도시개발법 활용)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없어 적용사례가 

없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2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2회 등

□ 역세권개발법 최초 적용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법령·지침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춘천역세권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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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위원>

3-2. 춘천역 인근에 행정타운이 조성된다면 춘천

역세권 개발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국가철도공단 자산개발처 정현숙 처장, 042-607-4221

□ 춘천역 인근에 행정타운이 조성된다면 춘천역세권 개발과의 긍

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철도공단은 현재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중으로, 향후 춘천역 및 인근 부지가 지역 경

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춘천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개요

 ㅇ 수행업체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유신

 ㅇ 용역기간 : ‘22. 8월 ∼ ’23. 12월 (16개월)

 ㅇ 용역금액 : 343백만원

 ㅇ 용역내용 : 철도역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형성을 위한 개발방향 

및 규모 설정, 타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환승센터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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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위원>

3-3. 춘천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이 지역의 

특색과 환경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국가철도공단 자산개발처 정현숙 처장, 042-607-4221

□ 춘천역세권개발은 국가철도공단과 강원도, 춘천시가 뜻을 모아 

철도역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역세권개발법 적용 

1호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주거․업무․첨단산업 등 다양한 

시설이 집약된 콤팩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춘천역이 지역 거점으로서 춘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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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영 위원

2. 역세권법 활용 및 지방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④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국비 지원이 절실

 ⑤ 역세권법 내 공모사업 발굴로 지방 역세권개발 기회 제공 등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답    변

 ④ 「역세권개발법」 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확보시 비용 보조는 가능할 것입니다. 

   ※ 비용보조 관련근거 : 「역세권개발법」

 ▶ 법 제26조(비용의 부담)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행령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기반시설, 공동시설, 집단 에너지공급 등 

설치비, 공원·광장·녹지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연계환승체계 구축

   ※ 유사법령 : 「도시개발법」

 ▶법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시행령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항만·도로 및 철도 공사비, 공원·녹지 

조성비, 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공동구 공사비, 이주단지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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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역세권개발법」상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하여 제안이 가능한 절차로 

되어 있어 개발여건이 확보되면 수시로 사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ㅇ 공모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이 몇몇으로 한정되며,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차기 

개발사업지로 선정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개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법규대로 필요시 사업자가 제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법」적용에 따른 추진절차 단순화, 개발이익 재

투자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개발법」 개정안 주요 내용 

 ➊ 행정절차 간소화 및 단순화
 ㅇ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

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 축소(2회 수립 → 1회 수립) 

 

구분
절차이행 시기

관련 조항
현행(2회) 변경(1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구역 지정시

실시계획 승인시
실시계획 승인시 법 제9조, 제13조

지방의회 의견청취
개발구역 지정시

실시계획 승인시
실시계획 승인시

법 제6조, 제9조,

제13조

 ➋ 철도시설 이전시 이전·비용부담 방안 명확화
 ㅇ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 철도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및 비용부담 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 신설

작성자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시설사무관 김재돈 (☎ 044-20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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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종 식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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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위원>

1. 인천‧수원발 KTX 직결사업 진행상황

국가철도공단 고속철도처 백효순 처장, 042-607-4711

□ 2020년 12월 착수 이후 본격적으로 노반 공사를 정상 추진 중

이며, 2023년 건축, 시스템 등 후속분야 공사착수 시행 및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5년 적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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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인천발 KTX 사업 

□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현황

  ㅇ 사업개요

    - 사업내용: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선간 연결선 신설

     · 단선병렬 신설 6.151 km(하선 3.192 km, 상선 2.959 km)

     · 기존선 개량 1.23 km(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 사업비: 4,348억원 (국고 3,078억원, 자체 1,270억원)

    - 재원조달: 신설선 국고 50% 공단 50%, 기존선 개량구간 국고 100%

    - 사업기간: 2016~2024년(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 사업효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ㅇ 추진경위

    - 2015. 3. ~ 8: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국토교통부, B/C 1.28)

    - 2015. 9. ~ 2016. 7: 예비타당성조사(B/C 1.19, AHP 0.58)

    - 2016. 1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국토교통부, B/C 1.14)

    - 2018. 2. 28 :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1호)

    - 2018. 9. 13 ~ 2020. 10. 31: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 12. 18: 노반 공사 계약 체결 및 착수(12. 21.)

    - 2021. 4. 12 : 사업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9호)

  ㅇ 추진현황

    - 노반 분야(9월말 기준 공정률 15.6%): 안산선 초지역 및 수인분당선 

어천역 라멘교 기초파일 항타 공사 중

    - 궤도, 건축, 시스템(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중(~2022. 12.)

 



- 89 -

참 고  수원발 KTX 사업 

 □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현황

  ㅇ 사업개요

    - 사업내용: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간 연결선 신설

     · 단선병렬 신설 9.423 km(하선 4.699 km, 상선 4.724 km)

     · 기존선 개량 0.576 km(수원역, 서정리역, 평택지제역)

    - 사업비: 3,078억원 (국고 1,857억원, 자체 1,221억원) 

    - 재원조달: 신설선 국고 50% 공단 50%, 기존선 개량구간 국고 100%

    - 사업기간: 2016~2024년(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 사업효과: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ㅇ 추진경위

    - 2015. 3. ~ 8: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국토교통부, B/C 1.39)

    - 2015. 9. ~ 2016. 7: 예비타당성조사(B/C 1.46, AHP 0.632)

    - 2016. 1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국토교통부, B/C 1.90)

    - 2018. 2. 28 :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0호)

    - 2018. 9. 13. ~ 2020. 10. 31: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 12. 18: 노반 공사 계약 체결 및 착수(12. 21.)

    - 2021. 4. 12 : 사업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9호)

  ㅇ 추진현황

    - 노반 분야(9월말 기준 공정률 24.8%): 토공 및 구조물{옹벽, B(함) 및 

비개착BOX} 공사 시행 중

    - 궤도, 건축, 시스템(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중(~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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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위원>

2. 정부가 철도물류 확대하겠다 계획. 공단도 이에 

맞춰서 산단․항만 등 인입철도 확충하고, 기존 

선로도 확장․개량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 김현성 처장, 042-607-3901

□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입

철도를 확충하고 기존 선로도 확장・개량이 필요하다는 위원

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정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21.7.5.)하면서 

새만금선, 동해신항선, 부산신항 연결지선 등 산업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물류사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1~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물류 인프라 사업들이 대부분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적기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공단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철도물류 사업인 새만금선, 

대구산업선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수요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열차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선로 개량사업에서도 역 구내 유효장을 확장(영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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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역 등 , L=600m 이상)하는 등 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신규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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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위원>

3.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방안

국가철도공단 자산개발처 정현숙 처장, 042-607-4211

□ ‘87년 舊철도청에서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09.4월 경영악화로 폐업된 이후 리모델링 진행 중 미완료 상태로 

‘17.12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점용기간 만료된 동인천역사의 원상회복을 결정하고, 

미이행 시 파산절차를 통해 사권(유치권) 정리 후 국가귀속을 

결정(’17.10.24) 하였습니다.

  ㅇ 관련 유치권은 파산절차(경매)를 통하여도 소멸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유치권자와 4년여 동안 수차례 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결렬(’22.1.10)되었고, 법원에서 최종 파산폐지 결정

(’22.4.20)되어 더이상 국가귀속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법무법인 의견 수렴(9.15 ~ 9.23, 세종, 

대륙아주)을 거쳐 처리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국 민 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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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식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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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위원>

1. 잦은 설계변경과 단순 설계오류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국가철도공단 토목설계처 이명석 처장, 042-607-4561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처 윤증원 처장, 042-607-3781

국가철도공단 신호처 윤학선 처장, 042-607-3031

□ (건설·시설분야) 설계시, 설계VE 및 설계심사 등을 내실있게 

시행하여 설계오류를 최소화하고, 설계 검사점 제도 등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용어설명 >

○ 설계VE

  -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하는 것(설계 30% 단계 1회 이상 시행)

○ 설계심사

  - 설계오류 방지를 위해 경제적인 설계, 시설물 기능 향상 등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심사(설계 60%, 90% 단계 2회 시행) 

○ 설계 검사점 제도

  - 주요 설계항목에 대한 검사점(Hold Point)을 지정하여 단계별 검사

   * 행정절차 검사 및 기술항목 세부검사(총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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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 설계오류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설계단계별 현행업무 철저)

   - 설계 단계별(①설계VE, ②설계자문, ③사전검토*, ④설계심사, 

⑤발주심사**) 설계검토 업무를 철저히 시행

     * (사전검토) 설계 공정율 60% 및 90% 단계에서 설계심사 시행 전 설계부서 

자체적으로 설계성과물을 검토하는 제도

    ** (발주심사) 공사 발주시 설계준공 시점과의 차이로 발생되는 법령 및 기준, 

현장 여건 등의 변동을 검토하는 제도

   - 설계 검사점(Hold Point)* 업무제도를 통해서 보다 철저히 관리

     * 설계검사점(Hold Point) : 검사자 승인 후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검사지점

  ㅇ (사전검토, 발주심사 제도 업무강화)

   - 전문가로 검토반을 구성(5인 이상)하고 전문가 상호간 교차 검토

   - 최근 3년간 설계오류 사례 리스트를 작성하여 검토자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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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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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1. 포항역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방안 마련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처 윤증원 처장, 042-607-3781

□ 철도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포항역 운영자인 철도공사, 

지자체와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협의 후 별도 보고 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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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2-1. 지적확정측량 사업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 시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배점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국가철도공단 재산계획처 김태은 처장, 042-607-3811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국가철도공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등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 량

 ․  지적측량기술자

 ․  측량장비 

 ․  수행실적

 ․  업체신용평가등급

 ․  업무중첩도

70
① 기술능력평가 

100점 평가 후  

90점으로 환산

② 입찰 가격 점수 

10점은 모든 업체 

동일
정 성 ․  사업수행계획 30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정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하고 있음 

□ 정성 평가 배점은 11월 중에 지적확정측량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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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2-2. 정성평가 기준 모호하고 외부 전문가 심사가 

아닌 공단 직원 자체 심사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국가철도공단 재산계획처 김태은 처장, 042-607-3811

□ 국가철도공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라 내부

직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위원 자격은 공단 보상업무 

3년 이상인 자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ㅇ 평가위원 POOL 구성은 내부직원 55명으로 추첨을 통한 평가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또한 현재 내부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교육과 보상 분야 직무 교육을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전문교육 시행으로 

내부위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가위원 관련 사항은 11월 중에 지적확정측량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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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2-3. 공단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 선정을 위한 

꼼수에 대한 객관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안은?

국가철도공단 재산계획처 김태은 처장, 042-607-3811

□ 우리 공단은 업체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11월 중에 지적확정측량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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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 준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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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위원>

1.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수신설비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철도공단 시스템개량처 한창우 처장, 042-607-3801

□ (설치현황) 200m 이상 철도터널 610개소 중 141개소 설치, 469

개소는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ㅇ 공단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신규노선과 철도 이용객이 

집중된 수도권 광역철도 8개* 노선에 재난방송수신설비 설치를 

완료(’21년) 하였습니다.

    * 분당선, 과천선, 일산선, 수인선, 중앙선, 용산선, 경춘선, 안산선 33개

(133km) 터널

□ (향후계획) ’28년까지 전 구간에 재난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할 예정

입니다.

    * 수도권 고속철도 구간 (2023년 ~  2025년)

   ** 경부·호남 고속 및 일반철도 구간 (2025년 ~  2028년)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기시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비고

재난방송 349,416 36,417 10 10 6,196 80,604 75,393 75,393 7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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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항) 재난방송 측정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수신전력 측정 

시 공단과 측정 방법에 대해 협의*한 내용과 상이하게 측정하여 

수신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공단과 수신전력 측정 방법 협의(`21.9.2.) 시 ‘도보 측

정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열차 내부에서 측정하고 수신 불량으로 게시

  ㅇ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수신전력 측정 방법을 재 협의(도보측정)

하고, 도보 측정 시에도 수신전력 기준값이 미달 되는 터널은 

즉시 조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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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위원>

2. 철도공사의 요청 대비 하자보수 집행률이 50% 

수준이고 작년 하자보수율은 25%에 불과한데, 

작은 하자라도 반드시 철저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것 아닌지?
국가철도공단 시설계획처 최영환 처장, 042-607-3761

□ 철도시설의 하자보수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및 공단-공사간「하자보수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고유 업무로서, 철도공사의 하자보수 요청은 

해당 공사수급인에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철도시설 하자보수 업무 관련 규정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38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2.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 (제44조1항)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공단-공사간 하자관리 위수탁협약서

 - (제3조1항) 공단은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관리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

□ 공단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한 불성실

업체 제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행하여 하자보수 적기 시행에 

성실하게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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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철도시설 하자관리 업무흐름도 및 규정

□ 철도시설 하자관리 업무흐름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공사수급인

           

          

                  불성실이행 하자 등
                           하자보수 요청

일반하자 등
보수요청

하자관리위원회 개최

(행정처리 및 보수 요청)

하자관리 결과 기록관리하자관리 정보 공유

Yes

하자보수 결과 검사

하자보수 직접 시행

요청시 입회
하자검사/

보수요청

개통(준공) 업무이관
하자관리 관련 자료 

인수

하자관리계획 수립 필요시 요청

하자관리위원회 개최
(제재, 보수방안, 
합동조치여부 심의) 불성실이행 하자 등 

보수 및 협조요청

공단/공사 협조

  하자보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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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 불성실 업체 제재 규정

 ㅇ (부실벌점) 건설기술진행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 토공사의 부실, 콘크리트 균열 발생 등 부실 건별로 1∼3점 벌점 부과 가능

 ㅇ (입찰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 하자보수 의무 미이행의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ㅇ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3조(하자보수)

    * 하자담보채임기간 중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직접 집행

□ 철도시설 하자관리 프로세스 운영 중 (‘19.12월∼)

 ㅇ 주요 내용

   ① 공단 하자관리 전담자 배치(지역본부별 2명)

   ② 정기적으로 하자관리협의체 운영(공단·공사, 매분기 1회)

   ③ 필요시 하자관리위원회 개최하여 불성실한 시공사 제재 등





정  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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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정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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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1-1.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 부족문제 검토

국가철도공단 재산계획처 김태은 처장, 042-607-3811

□ 국가철도공단은 사업목적상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없어 철도 유휴부지 33개소, 385천㎡에 태양광사업 용도로 임대

하여 37.6㎿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총 30년까지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마케팅 활동 등을 전개

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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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1-2. 방음벽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처 윤증원 처장, 042-607-3781

□ 철도변 방음벽 설치시, 방음판을 대체하여 태양광 방음판을 적용

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태양광 방음벽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ㅇ 2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20.11.27일, ’20.12.12일), 상․하행 전동

열차 2~5개가 10~23분의 운행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발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철도변 태양광 방음벽 발전사업>

○ 위치 : 안산선 상록수역 외 1개소    

○ 사업자 : 민간 사업자, 코원(주) 

○ 공사기간 : `16.7월 ~ `17.12월

○ 연장(높이) : 632m(2m)

상록수역(안산∼금정) 반월∼상록수간(안산∼금정)

  - 1차 : 안산선 상록수역 (ʹ16.6월, 연장=124m, 높이=2.0m)
  - 2차 : 안산선 반월~상록수 설치 (ʹ17.12월, 연장=508m, 높이=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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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필요

하나,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사업자의 태양광 

판넬 화재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ㅇ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열차 풍압 등에 의한 방음벽 

구조 안전성, 방음벽 유지보수 공간확보, 빛 반사로 기관사 

운전장애 등에 대한 조치를 선행한 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도변 태양광 방음벽 화재사례>

- 1차 화재(‘20.11.27 10:33경) - 

○ 위치 : 안산선 반월～상록수역간 9.160km 부근    

○ 피해 : 상․하행선 전동열차 5개 11～23분 지연 

- 2차 화재(‘20.11.12 14:12경) - 

○ 위치 : 안산선 반월～상록수역간 8.990km     

○ 피해 : 전동열차 2개 10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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